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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선사 긴급 재정 투입으로 
중동전쟁 위기에도 정상운항 지원

- 해수부, 연안해운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 신속 집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

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하였고,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 하는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 68억 원을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연말에

산출되는 적자액을 기준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규모의 일부를 집행하고, 올해 1월부터 9월

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10월 말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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